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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식품과 축산물 시장이 다

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축산업자들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
자 수요와 생산 과정을 변경하는데 따른 비용의 영향을 평

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Ortega and Wolf, 2018). EU에서

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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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wice to investigate egg purchase behavior and perception on animal welfare of 
Korean consumers. This study included women, who were the main decision makers and caretakers in the household, and men 
with one-person household.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by the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and Gang Survey 
methods. On the key considerations factor, the highest response rate was considered to be 'price', and the response rate of 
considering 'packing date' increased in the second survey. At a reasonable price based on 10 eggs, the response rate was the 
highest at 53.8% and 42.9%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and the appropriate price averages were 2,482 won and 2,132 
won, respectively. The highest rate of purchase of egg consumers from 'Large Mart' followed by 'Medium sized supermarket' 
and 'Chain supermarket'. As for the awareness about animal welfare, the recognition ratio (73.5%) was higher in the result of 
the second survey than the first. The cognitive period of animal welfare was 59.0% before the insecticide egg crisis and 41.0% 
thereafter. Regarding whether or not they have ever seen an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mark and an animal welfare animal 
farm certification mark, 59.6%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saw it for the first time and 37.6% answered that they knew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mark. On the animal welfare system, the 'free-range' response rate was the highest at 85.8%. The 
'free-range' fit response decreased by 34.2%p, while the 'barn' and 'European type' fit response increased by 13.2%p and 24.1%p, 
respectively. The number of 'I have never seen' and 'I have ever eaten' responses to the recognition and eating experience of 
animal welfare certified eggs decreased while the number of those who answered 'Have ever seen' and 'Have eaten' increased. 
The answer of purchasing animal welfare certified eggs at department stores, organic farming cooperatives, and internet 
shopping malls was higher than that of buying conventional eggs. Of the total respondents, 92.0% were willing to purchase 
an animal welfare egg before the price was offered, but after offering the prices of animal welfare eggs, the intention to 
purchase was 62.7%, which was about 30%p lower than before. The reason for purchasing an animal welfare certified egg 
was the highest score of 71.0% for 'I think it is likely to be high in food safety', and 38.1% for 'I think the price is high' 
for lack of intention to purchase. In the sensory evaluation of animal welfare eggs, egg color and skin texture of conventional 
egg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ertified welfare eggs (P<0.05), and boiled eggs showed that egg whites of animal 
welfare certified eggs were more (P<0.05).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ystem for laying hens by providing basic data on consumer awareness to animal welfare certified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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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시킨 내용이나 캘리포
니아에서 2015년부터 케이지에서 사육된 산란계의 계란을
판매금지시킨 내용은 이러한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Janczak 
and Riber, 2015). 그러나, 소매업자, 상인 및 식당들은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명하듯이 복지 인증을 따르는

축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며(Ortega and Wolf, 2018), 유럽의
설문 조사 결과나 동물복지 친화적인 식품에 대한 수요 증

가는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Toma et al., 2012). 국내에서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
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살충제 계란 발생 사건이나 AI 같은 질병의 전
파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

키는 계기가 되었으며(Jung et al., 2010), 국내 축산의 연구
방향도 유기축산,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는 유럽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차이

가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동물복지와 소비자의 구매 의지에
대한 분석이 연구되어 왔다(Gracia et al., 2009; Miele and 
Evans, 2010; Napolitano et al., 2010; Toma et al., 2011). 이
들 연구들은 복지 문제에 대한 정보의 접근, 식료품 라벨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뢰, 소비자의 복지 친화적인 행동의
주된 결정 요인인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고 있다

(Toma et al., 2012).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구의 대부분이 동
물복지에 대한 인증 기준, 사양과 시설환경, 그리고 질병 등
에 집중되어 있으며(Jung et al., 2010), 국내 소비자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미흡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동물복지 관련 제도와 동물복지

인증 계란의 운영, 동물복지 홍보 및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와 동물복지제도 관련 인지

도, 동물복지계란에대한경험및구매의향을파악하고, 일
반계란과 동물복지계란의 빛깔, 촉감 및 탄력도, 냄새, 신선
도 및 맛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대상

‘계란 구매 행태와 동물복지 인식에 관한 조사’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1차 조사(2017)와 2차 조
사(2018)를수행하였으며, 컴퓨터를이용한웹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 방법을 이용하였다. 
‘동물복지 계란의 관능 평가에 관한 조사’는 Gang survey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Gang survey는 조사대상자가 한 자리
에 모여 진행자의 통제 하에 직접 계란을 만지고, 깨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이다. 조
사는 그룹당 15명 이상씩 총 4그룹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
계란과 복지인증계란을 생계란과 삶은 계란(같은 냄비에서
20분간 삶음)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생
계란의 경우, ‘난각색’, ‘계란껍질 촉감’, ‘비린내’, ‘신선도’, 
‘종합적인 만족도’이었으며, 삶은 계란에 대해서는 ‘껍질 벗
긴 후 냄새’, ‘흰자 색’, ‘흰자의 탄력정도’, ‘맛’ 그리고 ‘종
합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

‘계란 구매 행태와 동물복지 인식에 관한 조사’의 1차 조
사에서는 가정 내 계란 구입 주 결정권자 및 취식자인 전국

만 25∼59세여성 502명을, 2차조사에서는가정내 계란 구
입 주 결정권 및 1개월 이내 계란 취식자인 만 25∼59세 여
성 1,430명과 만 25∼35세의 1인 가구 남성 100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Table 1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 및 권역별
인구 비례를 나타낸 것이다. 

‘동물복지 계란의 관능 평가에 관한 조사’에서는 가정 내
계란구입주결정권자및취식자로 서울및경기지역에거

주하는 만 25∼59세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내용

본연구의조사내용은크게국내계란구입및취식에대

Table 1. Research survey distribution of web survey and gang 
survey methods

Area City/province1 2017 2018

Metropolitan Seoul / Incheon / Gyeonggi 261 798

Chungcheong Daejeon / Sejong / CB / CN  48 159

Honam Gwangju / Jeonbuk / 
Jeonnam  47 136

Yeongnam Busan / Daegu / Ulsan / 
GB / GN 125 375

Gangwon & Jeju Gangwon / Jeju  20  62

Total 502 1,530
1 CB, Chungbuk; CN, Chungnam; GB, Gyeongbuk; GN, Gyeong-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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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의 동향, 동물복지 및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 및 동물복지 계란의 상품성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란 구매 행태 및 동물복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일반 사항을 비롯하여, 계란의 구매와 취식 행태, 
동물복지 인식 및 동물복지 계란 구매를 포함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웹설문으로 구현되었으며, 해당 문항에서
‘주로 내가 구입한다’ 외의 다른보기를 선택할경우에는조
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동물복지 계란의 관능 평가’에 관한 설문지는 일반 계란
과 동물복지 계란의 인식과 관능 평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4. 통계처리

조사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dow 24.0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응답자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계란 구매와 취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차와 2차 조사에서 계란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은 Fig. 
1에 나타내었다. 1차 조사에서는 계란 구매 시 ‘가격’을 주
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포장일자/제조일자’(39.9%), ‘친환경인증’ 등의 순이었다. 2
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주로 고려
한다는 응답 비율(49.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포장일자/
제조일자’(39.9%), ‘신선도’(37.9%), ‘친환경인증’(28.7%) 등

의 순이었다. 1차와 2차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가격
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높으며, 2차 조사에서 ‘포
장일자/제조일자’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증가
하였다. 

Table 2는 계란 구매 시 가격을 고려하는 응답자 기준으
로 계란 10개의적정가격에대한인식을 나타낸것이다. 계
란 10개 기준 1묶음의 적정 가격으로 1차와 2차 조사 모두
‘2,000∼3,000원 미만’ 응답 비율이 각각 53.8%과 42.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적정 가격 평균은 각각 2,482원과 2,132
원이었다. 1차 조사결과에 비해 2차 조사결과에서는 적정
가격 평균이 350원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인
‘2000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Table 3은 국내 계란 소비자의 구매 장소를 나타낸 것이
다. 1차 조사에서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

Table 2. The right price when you buy eggs (based on respon-
dents who consider price as the top price when buying eggs)

(Unit: %)

Price1 2017 2018

<2,000 10.8 36.8

2,000∼2,999 58.3 41.9

3,000∼3,999 25.5 16.9

≥4,000  5.4  3.4

Means (won) 2,482 2,132

1 What do you think is the proper price to buy a pack of 10 eggs 
based on the main reason? 

Fig. 1. Key considerations for buying eggs from Korean consumers: What do you usually consider when buying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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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orean consumer’s egg purchase location (Unit: %)

Response1 2017 2018

Large mart 52.0 50.3

Medium sized supermarket 28.7 29.7

Small sized supermarket  3.6  3.0

Chain supermarket  8.2  7.4

Internet shopping mall  1.0  1.6

Traditional market  3.0  3.1

Organic related cooperatives  3.2  1.6

Farmer/raise chicken  0.8  1.7

Department store -  0.7

Convenience store  0.2  0.2

Etc. -  0.1
1 Where do you usually buy eggs?

이 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대형 슈퍼마켓’(28.7%), 
‘체인 슈퍼마켓’(8.2%)의 순이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대
형마트’의 응답 비율이 5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대
형 슈퍼마켓’(29.7%), ‘체인 슈퍼마켓’(7.4%)의 순이었다. 1
차와 2차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계란 구매 장소 경
향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Koppel et al.(2014)은 국내 농장
직거래의 비율이 6.9%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조사에서
는 1차와 2차각각 0.8%와 1.7%로보고하여 차이를보였다. 
Koppel et al.(2014)은 인도와 대만의 마트에서는 계란을 주
로 실온에서 저장한다고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식약처’에
서 제시한 냉장온도(0∼15℃)에서 계란을 저장한다고 하였
다. 또한 Koppel et al.(2014, 2015, 2016)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형 마트에서 계란 구매율이 높은 반

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 시장에서의 계란 구매율이 높
다고 하였다. 

2.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Table 4와 Table 5 및 Table 6은 1차와 2차조사의 동물복
지 용어 인지에 대한 응답율 변화와 인지시기 및 동물복지

마크에대한소비자의 인지도변화를나타낸것이다. 2차조
사의 결과에서 응답자의 73.5%가 동물복지 용어를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차 조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지 비율이 높아졌다. 동물복지 용어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에게 인지 시기를 조사한 결과, 2017년 8월 살충제

Table 4. Animal welfare awareness of consumers in Korea 
(Unit: %)

Year
Animal welfare terminology1

I’ve heard I hear it for the 
first time

2017 62.4 32.6

2018 73.5 26.5
1 Have you ever heard of animal welfare?

Table 5. Awareness timing of consumer on animal welfare in 
Korea (Unit: %)

Awareness timing
Insecticide egg situation

Before After

Response1 41.0 59.0
1 Did you know about animal welfare before the ‘insecticide egg 
situation’?

계란파동사태이전부터알고있었다는응답이 59.0%, 그이
후알게되었다는응답이 41.0%였다. 포장지에표기되는동물

Table 6. Animal welfare awareness of consumers in Korea 
(2018)

Index Ratio 
(%)1 Mark

Only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mark 33.5

Only animal welfare 
livestock farm 

certification mark
 2.9

Both certification mark  4.1
  

I see it for the first time. 59.6

1 Have you seen the following mar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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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증마크와인증을받은농장을표시하는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마크를 본적이 있는지에대해서는 처음본다는응

답이 59.6%이며, 동물복지인증마크를알고있다는응답비율
이 37.6%(동물복지 인증마크만 33.5% + 둘다 4.1%)였다. 

Martelli(2009)는 유럽에서는 동물복지를 알지 못하는 소
비자의 수가 10% 정도라고 하였으며, Schnettler et al.(2008)
은 14% 정도가동물복지를 인식하지못한다고 하였다. 국내
보고에서는 Bae et al.(2011)이 동물복지인증제도가 도입되
기 전인증제도에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
자의 70%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37.6%가 동물복지를 모른다고 하여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
가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해서는 생소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Jung et al., 2010). EU(2007)는 ‘가축의 건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동물복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소
비자의 행동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able 7은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전후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사료 및 물 섭취, 
질병 예방 및치료, 계란수거및 관리, 계란가격 등을 고려
하여가장현실적으로적합한동물복지형계사로는 ‘방사형’ 
응답율이 51.6%로 가장 높았다. 정보 제시 전 사진만을 보
여주고 받은 응답과 비교했을 때, 정보 제시 후 ‘방사형’ 적
합응답은 34.2%p 감소한반면, ‘평사형’과 ‘유럽형’ 적합응

답은 각각 13.2%p와 24.1%p 증가하였다. 실제로 방사 사육
시스템은 닭의 관리나 질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평사시스템으로 사

육밀도가 m2당 9수 이하이고, 7수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APMS, 2017). 또한 유럽에서는 Aviary 시스템이 도입되어
계사의 공간 활용을 높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생각한 바

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동물복지 인증제도나 인증 농가
에 대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동물복지 인증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국내 소비자의 동물복지 인증 계란에 대한 인지 및 취식

경험은 Table 8에 나타내었다. 1차 조사에서 지금까지 동물
복지인증계란을 ‘먹어본경험이 있다’는비율은 전체 응답
자의 8.8%인 반면에, ‘본 적이 없다’는 74.1%이고, ‘본 적은
있으나 먹어본 경험은 없다’는 17.1%이었다. 2차 조사에서
는 ‘본 적은 있으나 먹어본 경험은 없다’는 응답 비율은

25.8%이고,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20.8%였다. 1차와 2차
조사를 비교하였을 때, ‘본 적이 없다’는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와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증가하
였다. 이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Table 9는 동물복지 인증 계란과 일반 계란의 주 구입 장
소를 비교한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주로 구입하는

Table 7. Breeding environment suitable for animal welfare before information presentation (Unit: %)

Index
Ease of feed 

and 
water intake

Ease of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Easy to 
collect and 

manage eggs
Egg price Consumer’s respondence

Free-range

★★★☆☆ ★★☆☆☆ ★★☆☆☆ High

Barn

★★★★☆ ★★★☆☆ ★★★☆☆ Middle-high

European

★★★★★ ★★★★☆ ★★★★★ Middle-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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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imal welfare egg recognition and eating experience 
(Unit: %)

Index1 2017 2018

I have never seen. 74.1 53.5

I’ve seen it, but I have never 
experienced it. 17.1 25.8

I have experience eating. 8.8 20.8
1 Have you ever seen or actually ate an animal welfare egg?

Table 9. Comparison of the purchase place between animal 
welfare certified egg and conventional egg (Unit: %)

Response Animal welfare 
certified egg

Conventional 
egg

Large mart 59.1 50.3

Medium sized supermarket  3.8 29.7

Small sized supermarket  0.9  3.0

Chain supermarket  3.5  7.4

Internet shopping mall  5.3  1.6

Traditional market  0.3  3.1

Organic related cooperatives  6.3  1.6

Farmer/raise chicken  2.5  1.7

Department store 15.1  0.7

Convenience store  0.3  0.2

Etc.  2.8  0.1

장소와 일반 계란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를 비교했을 때, 백
화점, 유기농 관련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일반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

답비율보다 높았다.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
들은 동물복지 인증 계란이 식품 안전성이 높을 것 같은 믿

음에서 구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2는 1차 조사에서 가격 제시 전후의 동물복지 계란

구입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격제시 전기준으로 전체 응
답자 중 동물복지 계란을 구입할 의향은 92.0%이었으나, 동
물복지 계란 가격을 10개 기준 5,000∼6,000원 선으로 제시
후 구입 의향은 62.7%로 가격 제시 전 대비 약 30%p 감소
하였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본
결과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가격 제시 전의
결과는 Bae et al.(2011)이 조사한 동물복지형 계란 구입 의
사비율이 81.6%로나타난것에비해높게나타났으나, 가격 
제시후에는응답비율이감소하였다. 이는동물복지형계란 
구입에 가격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은 동물복지 인증 계란 구입과 비구입 의향 이유를
나타낸것이다. 동물복지 인증 계란구입 의향 이유로는 ‘식
품 안전성이 높을 것같아서’ 응답이 71.0%로가장 높고, 구
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가 38.1%
로 가장높았다. 1차 조사와 2차조사의결과를 비교해보면
구입의향이유로 ‘높은 식품 안전성’을 선택한응답이 증가
하였으며,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 ‘가격이 비쌀 것 같아
서’ 응답이 감소한 반면, ‘일반란과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응답은 증가하였다. 동물복지 계란 구입 의향 이유로 ‘식품
안전성이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Fig. 2. Animal welfare eggs intent to purchase: price offering before vs. afte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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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주요한 구입 의향 이유로 사료

된다. 또한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에 대한 부담과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불신이 주요한 비구입 의향 이유로

사료된다. Jung et al.(2010)은 캐나다 알버타주에서는 특수
계란에 대하여 일반계란보다 더 지불하려는 소비자는 아무

도 없었으나, 온타리오주에서는 소비자가 일반계란보다 특
수계란에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구
매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일반계란에 대

한 지불 의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Goddard et al., 
2007). 유럽의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의 동물복지 계란을 구
입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비율이 34%나 되어 본 조사 결
과와 유사하였다(Schjoll, 2014).
본 시험에서동물복지 계란에 대한소비자의 지불의향가

격은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일반계란 30개를 기준 가격을
1차와 2차 조사에서 각각 7,900원과 4,000원으로 제시하였
을 때,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지불의향 가격은 1차에서
10,062원이었으며, 일반계란에 비해 2,162원 더 지불할 의향
이 있으며, 2차 조사에서는 지불의향 가격이 6,433원으로, 
일반계란에 비해 2,433원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 et al.(2011)은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의
지불용의액은 7,083원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당시 30개
기준 계란 가격 6,369원(MAFRA, 2018)에 비해 714원이 높
은 가격이다. 이런 결과는본 조사에 비해아주낮은 가격으
로 7년 동안에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
뀌었음을 시사한다. 

Table 10. Maximum price to pay on animal welfare eggs (30 
eggs) (Unit: won)

Year Conventional 
eggs

Animal welfare 
eggs Variation1

2017 7,900 10,062 2,162

2018 4,000 6,433 2,433

Variation2 —3,900 —3,629 271
1 Variation (won) = Conventional eggs (won) — Animal welfare 

eggs (won). 
2 Variation (won) = 2018 (won) — 2017 (won).

4. 동물복지 계란 관능평가 조사

Table 11과 Table 12는생계란과삶은계란의관능평가결
과를연령별로나타낸것이다. 생계란기준으로일반란과복
지란간평가결과, 일반란의난각색과껍질촉감이복지란보
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에 비린
내와신선도및종합적인만족도에서는일반계란과복지계란

사이에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삶은계란기준으로일반란
과복지란간평가결과, 복지계란의흰자색이일반계란보다
더 밝은 것으로 인식되며,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반
면에비린내와흰자의탄력, 맛그리고종합적인만족도에서
는 일반계란과 복지계란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U의소비자들은계란의 맛보다는동물복지인증표시에
더 비중을 두고 계란을 구매한다(Vanhonacker and Verbeke, 

Fig. 3. Reasons for purchasing animal welfare eggs and reasons for not buying (a: reasons to purchase; b: reasons not to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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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런 결과는 본 연구와도 유사하며, 관능적 차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소비자들은 일반계란과 복지계란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추후 일반계란과 동물복지계란 사이에서 사육 환경 및

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미생물 오염도와 같은 식품안전성
에서도 소비자의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 요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계란 구매 형태와 산란계 동물

복지에대한인지도를조사하기위하여살충제계란파동사

태전후 2차례에걸쳐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가정내계란
구입 주 결정권자 및 취식자인 전국 만 25∼59세 여성과 만
25∼35세의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웹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 방법과
Gang survey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계란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에 대하여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높았
으며, 2차 조사에서 ‘포장일자/제조일자’를 고려한다는 응답
률이 증가하였다. 계란 10개의 적정 가격으로 ‘2,000∼3,000

원미만’ 응답비율이 1와 2차조사에서각각 53.8%과 42.9%
로가장높았으며, 적정가격평균은각각 2,482원과 2,132원
이었다. 국내 계란 소비자의 구매 장소에 대해 ‘대형마트’에
서 구입한다는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대형슈
퍼마켓’, ‘체인 슈퍼마켓’의순이었다. 동물복지관련 인지도
를 보면 2차 조사의 결과에서 인지 비율(73.5%)이 높아졌
다. 동물복지용어 인지 시기는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이전 
59.0%, 이후 41.0%였다. 동물복지 인증마크와 동물복지 축
산농장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본다는

응답이 59.6%이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37.6%였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현
실적으로 적합한 동물복지형 계사로는 ‘방사형’ 응답율이
85.8%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 정보 제시 후
‘방사형’ 적합응답은 34.2%p 감소한반면, ‘평사형’과 ‘유럽
형’ 적합응답은각각 13.2%p와 24.1%p 증가하였다. 국내소
비자의동물복지인증계란에대한인지및취식경험에대하

여 ‘본적이없다’는감소한반면, ‘본적이있다’와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증가하였다. 백화점, 유기농 관
련협동조합, 인터넷쇼핑몰에서동물복지인증계란을구입

Table 11. Sensory test of raw eggs by age (Unit: %)

Age Eggs Egg shell 
color1

Egg shell 
texture2 Fishy3 Freshness4 Comprehensive 

satisfaction5

20s
(n=15)

Conventional 4.00 3.27 4.60 3.47 3.60

Animal welfare 3.07 3.00 4.47 3.60 3.60

P-value 0.000 0.433 0.164 0.709 1.000

30s
(n=15)

Conventional 3.94 3.53 4.12 3.76 3.76

Animal welfare 3.00 3.29 4.00 3.65 3.65

P-value 0.000 0.410 0.431 0.696 0.632

40s
(n=15)

Conventional 3.76 3.65 4.24 3.65 3.47

Animal welfare 2.65 3.29 4.29 3.88 3.88

P-value 0.000 0.163 0.718 0.509 0.219

50s
(n=15)

Conventional 4.00 3.67 3.83 3.56 3.83

Animal welfare 2.67 3.22 3.94 3.83 3.78

P-value 0.000 0.016 0.695 0.491 0.884

Corresponding sample t-test result.
1 Egg shell color is from 1 point (very light) to 5 point (very deep) (the higher the darkness).
2 Egg shell texture is from 1 point (very rough) to 5 point (very smooth), and the results (the higher the smoothness).
3 Egg odor is from 1 point (very strong) to 5 point (very weak) (the higher the weakness).
4 Freshness is from 1 point (not completely fresh) to 5 point (very fresh) (the higher the freshness).
5 Comprehensive satisfaction is from 1 point (not satisfied at all) to 5 point (very satisfie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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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응답이 일반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

다. 가격 제시 전기준으로전체 응답자중 동물복지계란을
구입할 의향은 92.0%이었으나, 동물복지 계란 가격을 제시
후구입의향은 62.7%로가격제시전대비약 30%p 감소하
였다. 동물복지인증 계란구입 의향이유로는 ‘식품 안전성
이높을것같아서’ 응답이 71.0%로가장높고, 구입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가 38.1%로 가장 높
았다. 동물복지계란관능평가조사에서일반계란의난각색
과 껍질 촉감이 동물복지인증계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P<0.05), 삶은 계란은 동물복지인증계란의
흰자색이일반계란보다더밝은것으로인식되었다(P<0.05).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들에게 소비
자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동물복지, 소비자, 구매, 인식, 관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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